
닛신보 – “닛신보” 브랜드 셔츠를 효시로 제품사업 강화 

닛신보는 2004년 4월부터 “닛신보”라는 회사명을 브랜드로 한 셔츠를 양판

점의 판매대에 진열하고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봉제나 물류업무는, 관련회사

인 “나이가이 셔츠”에 위탁하며, 판매도 “나이가이 셔츠”를 대리점으로 활용

하고, “나이가이 셔츠”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판로는 닛신보가 직접 

도매하기로 하고, 장차는 닛신보도 소매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닛신보는 셔츠와 니트제품분야에서 봉제품의 비중을 높일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는 고객이 소재를 봉제품으로 납품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고객의 요망을 받아 들이고, 나이가이 셔츠나 닛신보가 제1주주

로 되어 있는 Choya 등과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공동판매도 

강화할 계획이다. 닛신보가 회사명을 직접 내세운 “닛신보” 브랜드의 셔츠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회사명 브랜드의 효시라 할 수 있으며, 닛신보

가 회사의 명예를 걸고 주도권을 활용하여 제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

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제품사업 강화방침의 하나로서 나이가이 셔츠도 닛신보의 셔츠사업에 참

여하여 일부분을 담당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필요하면 닛신보의 출자비율

을 올리고 닛신보의 인원을 파견하는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나이가이 셔츠는 주로 양판점판매를 담당하고, Choya는 백화점에 판매할 

제품을 담당하게 된다. 닛신보는 앞으로 Choya의 경영을 전면적으로 하되 상

근임원을 파견할 것이다. 



셔츠의 소매방식에 대하여는 대규모 양판점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방식

도 검토되고 있다. 판매방법은 앞으로 점차 결정되겠지만 “다운스트림(down-

stream)”에 적극 전개하려는 구상은 이미 원칙적으로 결정되어 있어, 구체적

인 실무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 

 


